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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렘 3장 14절> -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

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

<렘 3장 20절> -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

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

* 하나님 말씀 *

사랑하는 자야.

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.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.

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.

개인의 입장, 사명, 나이, 환경, 어려움 

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아라. 

세상에 대한 모든 눈을 감고 오직 나만 바라 봐 다오.

너희는 내 사랑이다.

다른 것을 보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. 

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. 제발 나만 바라봐다오.

너희를 향한 6000년의 그 짝사랑, 이제 마지막 이고 싶다.

나와 결혼해 주겠니? Will you marry me?

(하나님께서 한 쪽 무릎을 꿇으시며, 

한 손을 내 밀며 말하시는 장면이 느껴졌습니다. )

내 청혼을 받아다오.

너에게 내민 내 손이 무렴치 않게 나에게 대답해 다오.

내 사랑아. 

내 심장과 같고, 내 살점과 같고, 내 생명과 같은 내 여인아.

6000년 너를 두고 흘렸던 내 눈물을 네 손으로 직접 닦아다오.

내 눈물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

바다를 이뤄 온 세상을 덮었구나!

내 애절한 사랑의 눈물을 아느냐? 

오직 너만을 위한 사랑이었다.

너의 등 뒤에서 흘렸던 내 눈물 

이제 뒤를 돌아봐줘.

네 뒤에 항상 내가 있었다는 것! 나 보여주고 싶어.

내 아들을 보내고, 성령을 보내고, 또 다른 자들을 보내어 

너에게 말하였고, 나 육이 없어 육 있는 자들을 통해 

너에게 말한 것을 모르겠느냐?

이제 나를 봐라.



너희 눈앞에 펼쳐진 세계만 보지 말고,

그 뒤에 눈물 흘리며 널 바라보는 나를 이제 봐 다오.

사랑한다. 사랑한다.

너희를 사랑하여 미칠 지경이다.

미치도록 사랑한다는 말!

그 말로도 다 표현이 되지 않는구나!

이제는 너희 내 마음을 받아다오.

나를 먼 신으로 보지 말고, 

항상 네 옆에 있었던 한 남자로 나를 바라봐 다오.

너희를 향한 내 사랑. 애절하다.

나는 널 보면 너무 설레인다. 두근두근

붉게 상기된 내 모습 보이느냐?

난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!

널 향한 내 사랑 다 표현 할 수 없구나!

난 따뜻한 사랑이다.

난 뜨거운 너의 사랑이다.

난 포근한 너의 사랑이다.

난 널 황홀하게 만드는 사랑이다.

난 너를 너무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근본이다.

왜 그동안 외롭게 살았느냐?

왜 그동안 힘들게 살았느냐?

내 사랑에 너 들어오면 

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한 것을 왜 알지 못하니?

이제 정녕 내 손을 잡고 가자.

더 이상 외로워 마! 더 이상 슬퍼마!

나 네 곁에 늘 있다.

나의 이름 불러봐 그럼 나 네 곁에 있다. 알겠지?

내 사랑아. 어떤 순간에도 내 사랑 의심하면 안돼.

항상 네 곁에 있다는 것 의심하면 안돼.

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돼.

나는 바로 네 신랑이야.

다른 자의 사랑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돼.

네 곁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 

다른 자의 사랑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돼. 

그럼 나 너무 외롭고 슬프다.

네 곁에 있는 나를 뜨겁게 사랑해 다오.

이제 나 외롭게 만들지마. 알겠지?

이제 내 이름 불러라.

사랑해. 내 사랑의 메시지 잊으면 안돼.



오늘 내가 한 이 말 절대 소홀히 보지 말고, 

이제부터 진정 네 신랑으로 나를 바라봐줘.

사랑한다. 사랑한다. 너무나 사랑한다.

너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물을게. 

내 사랑! 나와 결혼해 주겠니? ^^

- 영원한 너희의 신랑, 나 여호와다 


